
X L P E
난방관시장은 현재 재질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로 플래스틱파이프가 70% 정도의 점유율을 나

타내고 있다.

난방관은 7 0년대까지 주로 강관류가 사용됐으나 8 0년대 들어 주택의 보급확대와 고급화에 따라 동

관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8 7년이후 건설 특수와 맞물려 저가 및 시공의 용이성·부식문제 등의 중요

성이 인식되면서 플래스틱파이프로의 교체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8 8년이후 X L P E를 중심으로 급격한 수요증가를 보인 플래스틱파이프는 9 0년대 들어 P P C를 비롯해

P B·복합관 등이 등장, 기존 파이프시장을 대체하고 있다.

9 5년 연간 8 0 0억∼9 0 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난방관시장은 X L P E가 전체의 5 0 %를 차지하고 있으며

P P C와 동파이프가 각각 20%, PB가 10%, 복합관을 포함한 기타제품이 2 0 %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9 3년이후 P B와 복합관 시장이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 X L P E·P P C시장을 잠식, 이들 시

장의 정체현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배관자재의 시공 및 유통의 보수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교체가 쉽지 않지만 물성 및 시공

의 우수성으로 인해 플래스틱파이프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난방관의 5 0 %를 점유하고 있는 X L P E시장은 9 0년대초까지 동파이프의 급격한 대체에도 불구

하고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XLPE 파이프는 난방전용파이프로 9 4년 4 0 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동파이프의 대체와 함께

P P C·P B·복합관의 잠식으로 더 이상 시장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XLPE 파이프는 7 7년 L G화학이 처음 생산을 시작한 이래 8 0년대 하반기까지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8 8년 특수이후 급격한 성장을 나타냈다.

생산기업은 L G화학과 한화종합화학을 비롯해 K S를 획득한 기업이 5 4개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생

산중인 기업은 3 0여개사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국내시장은 L G화학이 전체의 약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화종합화학이 15%, 기타 2 0

여개 기업들이 10% 이하의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며 한정된 시장에서 나눠먹기식으로 경쟁하고 있

다.

XLPE 파이프는 H D P E를 가교화시킨 것으로 내열성·내약품성·내구성·유연성이 양호하며 재료

및 인건비가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강도에 약하고 동결시 해빙의 어려움, 열분포의 불균일성

등의 단점을 갖고 있다. 

가교방법에는 초기의 Engel process (Peroxide가교)에서Silane 가교제에 의한 Silane process로 상당히

교체되었으며, 그외에 전자선 조사가교, Azo화합물가교 등의 다양한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국내 X L P E파이프 생산기업은 L G화학과 한화종합화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난립하고

있어 자체 기술개발 및 시공서비스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또 대부분 대리점을 통한 판매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시장이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어 영세기업들의

사업포기가 잇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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